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길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의 양극

화 현상이다. 올해에도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열린 상

생 협력 대책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갖가지 지원 방

안이 도출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확대, 투자 자금 증액,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인력 파견과 같은 기존 대책들의 구체화 계획과 

함께 ‘성과 공유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이나 원가 절감을 통해 납품 단가를 낮추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대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이러

한 제도들이 우리 경제에 정착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파

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된 수많은 상생 방안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를 위한 사회적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고유 역할에 대한 건전한 사회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양자를 상호 대립적이며 일방적인 수혜자와 피해자 관점으로만 파악하

는 왜곡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시정되었겠지

만 얼마 전만 해도 일부 중등부 사회 교과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어가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는 강자와 약자의 수탈 관계로 묘사하였

다. 대․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

기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양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도 약자에 대한 수혜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할 것

이다. 대기업 규제적이거나 일방적 특혜를 부여하는 중소기업 정책은 

대립적 시각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反시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약자 

보호형 지원 정책은 대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

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협력 관계에 있는 대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선



별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양자의 상생 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관행들도 고쳐 

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상 갑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사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대기업 이기주의가 하루속

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사업주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회계와 인사 등 각 경영 부문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야 대기업과 금융 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에 대한 피해 의식이나 지원을 바라는 약자 의식을 버리고, 부

단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

써 대등한 협력자로 당당히 서도록 해야 한다.

국내 사회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체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기업에서 경영 노하

우를 지닌 퇴직 임직원들이 중소기업 경영 자문을 할 수 있는 자원 봉

사 제도를 적극 추진해 볼만하다. 이는 노령화 시대에 고령 인구의 활

용도를 높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대기업와 중

소기업 인력의 상호 파견 제도도 보다 실제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사업도 적극 장려해야 할 것

이다. 특히 대학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들의 창업을 대기업

들이 일정 부분 지원해 줄 경우에,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자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것도, 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기업간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에 각계에서 무수히 제기된 상생 전략들이 공허한 구호

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로 구성

된 ‘대․중소기업 협력 위원회’가 설립되어 각 방안의 실천 사항을 점

검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